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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세월호 특별법 양당합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 우려된다

[논평]

세월호 특별법 양당합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 우려된다

- 독립적 활동과 수사위해 끝까지 주시하고 행동할 것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

나 합의안은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들이 요구해 온 특별법의 핵심을 충분히 담아내진 못했다. 올바른 특별법의 핵심은

독립성과 충분한 조사권한,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기소권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정부와 한 몸이라 할 여당이 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진상조사위

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저해할 요소로 우려된다. 또한 특별검사 추천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다고는 했지만, 원칙적

으로 직접 참여를 배제한 것도 독립성 보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주목된다. 우리는 진상조사 과정을 예의주

시할 것이다. 추호라도 권력이 조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성역 없는 조사가 행사되도록

촉구하고 행동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해상사고가 아니며 이 사회가 앓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점이 빚어낸 거대한 현상이다. 모든 관련

진상을 철저히 밝혀, 안전사회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회적 약속과 구체적 조치들을 남겨야 한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는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희생자들의 죽음과 산자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목적지까

지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역주행은 있을 수 없으며 여기서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거듭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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